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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automatically generated with medium confidence]

선교 활동 보고
성령강림절 특별 헌금은 젊은이들이 세상의 불의와 맞서도록 돕습니다 

유리코 벨트란은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 이것이 바로 스물 셋의 그녀가 미국장로교의 청년 자원봉사자(YAV)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유입니다. 

"YAV 프로그램이 목표로 하는 변화에 제가 적극적으로 기여한다는 사실이 마음에 듭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YAV 프로그램은 미국 및 전 세계에서 일 년간 봉사활동을 하는 신앙에 기초한 범교회적인 프로그램으로서, 지난 30년 가까이 19~30세의 청년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청년 자원봉사자 프로그램은 기독교적 공동체 생활과 영성 형성 및 사명 발견을 강조합니다. 유리코는 현재 페루 YAV 현장에서 봉사하고 있으며 선교 동역자이자 현지 코디네이터인 제니 발레스의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젊은이들은 전 세계 파트너들과 함께 봉사하며 삶 속에서 극적인 변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라고 제니는 말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는 청년들과 함께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사역을 재미있고 의미 있게 만듭니다."

제니는 "페루의 YAV 프로그램의 초점은 항상 구조적 빈곤과 인종차별을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많은 파트너들은 수년간 지역, 국가, 그리고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어 왔습니다. 이에 더하여 자원봉사자들은 LGBTQ+ 공동체의 권리와 도전, 페루의 남성우월주의, 페루의 정치적 상황과 경제, 기후 변화, 자기관리, 그리고 문화 간 도전들과 같은 페루 현실에 특수한 문제들을 더 깊이 해결하고자 오리엔테이션과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특정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의 증언과 그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 설정한 목표를 직접 들음으로써, 당사자들과 그 어려움을 잘 파악할 수 있고 그에 공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라고 유리코는 말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성령강림절 특별헌금은 YAV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미국장로교 청소년 트라이에니엄 과 전국적인 이니셔티브인  "어린이 교육이 곧 세상의 변화"  또한 지원합니다. 특별 헌금의 40퍼센트는 자체 사역 활동을 위해 교회가 보유하는데, 우리 교회의 경우는 이 특별 헌금으로 (여러분 교회에서 헌금 40%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혹은 사용하실 것인지를 설명하십시오)와 같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60퍼센트는 미국장로교 선교국 차원의 사역에 사용됩니다. 

[bookmark: _Hlk120712593]"만일 우리 모두가 청년 자원봉사자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경험을 해볼 기회가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 더 공감할 수 있게 되고, 더 정의롭고, 더 잘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리라 확신합니다."라고 제니는 말합니다. “청년 자원 봉사자 지원을 통해 잠재적인 기부자들이 우리와 손을 잡고 걸어가도록 초대합니다. 사람들의 기도와 기부는 한 해에만 국한되지 않고, 평생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많은 교회가 올해 5월 28일, 성령 강림절 주일에 특별 헌금을 모금합니다. 관대한 마음으로 기부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조금씩 기부하면 많은 기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YAV 프로그램과 새로움과 희망을 제공하고, 젊은이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도록 인도하는 여러 기회들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를 허락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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